
금호석유화학, 금호몬산토 합병
금호개발에서 영업권 양도·양수 … 유기고무약품 영업 개시

금호석유화학이 금호개발 화학사업부문 영업권을 2002년 1월1일부로 양수한 가운데 영업권 인수작업이 순조롭

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케미칼과의 합병으로 합성수지 사업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한 이후 고무약품까지

사업영이 확대되게 됐다.

금호개발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2001년 11월27일 금호그룹의 구조조정 영순위로 지적받고 있던 금호몬산토를

흡수합병한 바 있는데, 서로 사업성격이 달라 유사 계열사인 금호석유화학에 화학사업부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영업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양수형태는 포괄영업양수로 자산(528억원), 부채(263억원), 매출액(457억원), 경상이익(36억원), 당기순이익(22억

원) 등이고 기존 종업원은 금호석유화학이 승계하며 관리조직은 일부만 인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가액은

2001년 11월말 장부가 기준이다.

한편, 금호개발 화학사업부의 주요 생산품목은 노화방지제와 가황촉진제가 주력품목으로 노화방지제는 연간 1만

3000톤, 가황촉진제는 연간 7000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과 미국 몬산토가 50대50으로 합작한 금호몬산토는 국내 고무약품의 국산화 기틀을 마련했으나

수익성 악화로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전락한 바 있다. <화학저널 석유화학 담당 박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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